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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

 
  엄마는 항상 나에게 말하셨다. 항상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아껴서

 저축하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줄 곧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에게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먹고, 좋은 곳에도 놀러 다니며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마음껏 사면 내가 당장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엄마는 항상

 나에게 용돈을 모아 조금씩 저축하라고 말씀 하셨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많은 돈이 필요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단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항상  돈을 아껴서 모으고 저축을 해야 

 한단다.”이것이 엄마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하셨던 말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종이 몇 장을 들고 오셨다. 그게 무엇

 인지 궁금해서 엄마와 나는 할머니 옆에 둘러앉았다.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여러 장의 종이를 내밀며 말씀하셨다. 

“네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얼마 전까지 계속 넣어 놓았던 우체국 보험이

 있단다. 그런데 그 우체국 보험이 이번에 만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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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다 전해주려고 가지고 왔단다. 몸이 아프거나 병원 가서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이걸로 해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란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할머니께 

 여쭤보았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셨다.“사람은 누구나 나중에

 생길 일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엄마 어릴 

 때부터 우체국에 돈을 넣어 놓았던 것을 네 엄마에게 전해주려고 가지고

 왔단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 “우와~ 우리 할머니 대단하다.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엄마를 위해서 우체국에 돈을

 넣고 있었다고요?”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도 감동을 받아 눈물을

 글썽 거리셨다.‘할머니가 정말 우리 엄마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구나!’나는 엄마에 대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할머니는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았다. 엄마도 나도 모두가 기뻤다.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도 나를 위해 

 우체국에 예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엄마! 너무 감사해요. 나를 지켜주려 노력하는 엄마의 마음. 기억할게요”


